
제목: 현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국제기준과 다르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내용>

□ 2021. 6. 1.(화) 동아일보 ｢국가채무비율까지 국민 속일텐가」
기사에서,

ㅇ “정부가 2차 추경까지 하면 ‘24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로 정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확 늘릴 모양”이며,

ㅇ “현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계산은 국제기준과 다르다”고 보도

-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연금이 너무 많아서 

국가채무(D1)만 국가부채로 간주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 일반정부 채무(D2), 공공부문 부채(D3), 연금충당부채는 정부가 

갚을 의무가 없는 것처럼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음

- 국가채무비율을 국제기준대로 바꿀 경우 106.8%임

<기획재정부 입장>

□ (재정준칙) 정부는 재정준칙 관리기준*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국가채무비율/60%” X “통합재정수지비율/△3%” ≤1

ㅇ 정부가 발표(‘20.10월)한 재정준칙을 고려하여, 총량관리노력이 반영된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후 국회 제출할 계획입니다(‘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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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채 국제비교기준) 정부는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교기준인 일반정부부채(D2=D1+비영리 

공공기관부채) 규모도 매년 산출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붙임1)

ㅇ IMF 등 국제기구는 각국의 일반정부부채(D2) 규모를 매년 

산출·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42.2%(810.7조원, ’19년)로, 선진국 평균(103.8%)의 절반 이하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붙임2)

    * 일반정부부채비율(‘19년, GDP%, IMF) : (미)108.2 (일)234.9 (독)59.6 (프)98.1 
(영)85.2  (이)134.6 (캐)86.8 (호)63.1  

ㅇ 비금융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분 부채(D3=D2+비금융공기업

부채)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7개국만이 산출

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부채 규모는 GDP 대비 

59.0%(‘19년)로 7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 (멕시코)47.5 (한국)59.0 (호주)79.9 (영국)89.7 (캐나다)117.5 (포르투갈)126.2 (일본)253.6

□ (연금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재직자(공무원, 군인)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성격이 전혀 상이합니다.

ㅇ 다만, 국가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상 부채*를 산출하면서 연금충당

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계산하는 이유는 미래시점에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함이며,

   * 확정된 부채 외에도 연금충당부채 등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가 되는 비확정부채를 포함,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

ㅇ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미래(77년간)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입니다.

ㅇ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 국가만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

하여 국가결산보고서에 재무제표상 부채*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 재무제표상 부채비율(GDP대비%, ’19년) : (한) 91.1 (미) 130.9 (영) 213.6 (일) 229.9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따라서, ➊정부의 국가채무비율 계산이 국제기준과 다르고 ➋정부

부채 통계로 국가채무(D1)만 산출‧공개하고 있으며, ❸공기업 

채무 및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크기 떄문에 공공부문 부채(D3)와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mailto:mosfpr@korea.kr


참고 1참고 1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 통계

(단위: 조원, %)
     

          구분

  연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2001 121.8 17.2 - - - -

2002 133.8 17.0 - - - -

2003 165.8 19.8 - - - -

2004 203.7 22.4 - - - -

2005 247.9 25.9 - - - -

2006 282.7 28.1 - - - -

2007 299.2 27.5 - - - -

2008 309.0 26.8 - - - -

2009 359.6 29.8 - - - -

2010 392.2 29.7 - - - -

2011 420.5 30.3 459.2 33.1 753.3 54.2

2012 443.1 30.8 504.6 35.0 821.1 57.0

2013 489.8 32.6 565.6 37.7 898.7 59.9

2014 533.2 34.1 620.6 39.7 957.3 61.3

2015 591.5 35.7 676.2 40.8 1,003.5 60.5

2016 626.9 36.0 717.5 41.2 1,036.6 59.5

2017 660.2 36.0 735.2 40.1 1,044.6 56.9

2018 680.5 35.9 759.7 40.0 1,078.0 56.9

2019 723.2 37.7 810.7 42.2 1,132.6 59.0

2020 846.9 44.0 - - - -

* 한국은행 ‘19년 잠정 GDP (’20.6 발표) 반영



참고 2참고 2  IMF 재정모니터(’21.4월) 上 선진국 부채비율 


